
우리 시대의 시는 창조의 망치(언어)에 박힌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가, 신의 선물이자 

저주였다가, 존재의 집이었다가, 의식보다 광대한 무의식의 바다에 빠진 자아의 빨간 

구명정이었다가, 이제는 위약효과나 바라는 처방전조차 필요 없는 부정기 약물이 되어

버렸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정성환 시인은 구태여 기준이나 정의 같은 것에 매달리

지 않는다. 시를 쓴 정성환 시인도, 시를 읽게 될 독자들도 이제 마음과 숨구멍이라는 공

간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바람과 희원(希願)이 ‘인간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

면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환 시인은 우리

가 왜 이 언어의 밖에 서야 하는지 이번 시집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_출판사 서평

난데없이 정이 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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